
“학교‧학과 뛰어넘어 창의적 문제해결 나선다”
GIST-한남대 공동주관

‘마이크로 디자인 챌린지 해커톤’ 개최
- 7월 9일(화)~12(금), 4일간 디자인씽킹 방법론에 기반한 창의융합교육 및 혁신적 프

로토타입 제작 실습 운영… GIST·한남대 학사과정생 32명, 5개 팀 이뤄 시제품 제작
- “학문과 학교간 경계 허무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 선보여”… 대상에 ‘유기

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파양 방지 위한 로봇·어플리케이션’ 제작한 ‘E1I5’ 팀

▲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와 한남대 디자인팩토리가 공동 주관하여 ‘마이크로 디자인 챌린지 
해커톤’을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다학제 기반 창의융합 인재양성 및 혁신적 아

이디어 발굴을 위해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김경중)와 한남대 디자인팩토리*

가 공동 주관하여 열린 ‘마이크로 디자인 챌린지 해커톤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

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지난 7월 9일(화)부터 12일(금)까지 4일간 GIST 캠퍼스의 복합창업공

간 ‘Creative Space G’에서 열렸으며, 공학과 디자인·경영 분야의 전문역량이 상호 

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생을 사전 모집하여 GIST 학사과정생 10명과 한남

대 디자인영상·경영계열 학생 22명 등 총 32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.

* 디자인팩토리: 학과간 경계를 허물어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팀별로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
하고 기업에서 의뢰한 창의적인 시제품을 개발하는 다학제간 창의융합 교육혁신 플랫폼

이번 해커톤 대회는 디자인씽킹* 방법론에 기반한 아이디어 도출, 문제 정의, 비즈

니스 전략 수립 등 이론교육을 수강하고,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구

체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.



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은 5개 팀으로 나뉘어 한남대 진현웅교수(경영학

과), 유금 교수(미디어영상학과)의 디자인씽킹 방법론 강의를 듣고 해커톤의 대주제

인 ‘Delight and Fun(기쁨과 즐거움)’에 따라 자유, 포용, 상호작용 등 소주제를 선

택하였으며, GIST ‘Creative Space G’에 마련된 3D프린터와 레이저 가공기를 활용

하여 각자의 전공역량에 따라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검증하는 과

정을 거쳤다.

* 디자인씽킹(design thinking): 고객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제품서비스 개발 방식으로, 제품의 
외양이나 개발 단계뿐 아니라 수요조사, 기획, 마케팅 등 전 과정에 디자인적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
방식을 의미한다.

▲ ‘마이크로 디자인 챌린지 해커톤’에 참여한 학생들이 GIST ‘Creative Space G’에서 시제품을 
만들고 있다.

총 5개 팀의 출품작 중 대상은 ‘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파양 방지를 위한 로봇·

어플리케이션’을 제작한 ‘E1I5 팀’(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고대희·곽병혁 학생, 한

남대 이예지·이채영·박준희·최민기 학생)이 차지했다. 최우수상은 ‘Money Game 

팀’(GIST 기계공학부 전미혜 학생 외 5명)과 ‘Wheist 팀’(GIST 기초교육학부 권도완 

학생 외 6명)이 수상했다.

4일간 GIST에서 진행된 이번 해커톤에 대하여 “학문과 학교간 경계를 허무는 새로

운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”고 김경중 한

국문화기술연구소장은 평가했다.

또한 김 소장은 “최근 다학제 기반 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더욱 중요

시되고 있는 추세”라며, “이번 해커톤을 계기로 공학과 예술, 경영 계열 학생들간 

융합적 사고와 창의역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

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 


